빈번히 일어나는 “인터넷 피싱“ 사건
– 정부의 단속 강화와 네티즌의 개인정보보호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인터넷 피싱”이 인터넷 사기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다. 현재 추세를 근거로 “인터넷 피싱” 정의를 내리자면 사기성 전자우편 또는 위조된 사이트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것이다. 피해자는 흔히 신용카드 번호, 은행 계좌, 주민등록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다. 사기꾼들은 인터넷 뱅크, 온라인 소매업자, 신용카드 회사 등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 위장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재산을 사취한다. “인터넷 피싱”은 인터넷의 정상적인 발전에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단속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중국 아이리서치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중국 지급업의 온라인 결제 거래액이 6,155억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30.7%, 전반기 대비 34.8% 증가했다. 온라인 지급 업무 규모가 커질수록 해커들이 “인터넷 피싱”을 실행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중국 반피싱사이트 연맹은 2011년 상반기 피싱 사이트로 확인되고 처리한 사이트의 수량이 18,782개로 2010년 동기 대비 근 2배를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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